
담당 외교비서관실보도자료

- 1 -

※엠바고 : 즉시 보도 가능 배포 : 2023년 7월 11일(화)

尹 대통령, 스웨덴 총리와 정상회담

- 정전 70주년을 맞아 스웨덴의 의료지원단 파견에 사의 표명-

- 첨단산업, 공급망 분야 실질협력 강화 방안 논의 -

윤석열 대통령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 참석 계기에 7.11(화)

울프 크리스터숀(Ulf Kristersson) 스웨덴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 

발전, 실질 협력 강화, 국제 정세 동향, 국제무대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스웨덴은 6.25 전쟁에 의료지원단을 파견하고, 중립국감독위원회

에서 활동해 온 오랜 우방국으로 최근 우리 국무총리의 스웨덴 방문을 포함하여 

양국 간 고위급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의미있게 생각한다고 하였

습니다.

크리스터숀 총리는 양국이 그간 바이오, 배터리와 같은 첨단산업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해온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하면서, 향후 협력의 범위를 지속 확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최근 배터리(노스볼트社 쉘

레프테오 지역 배터리공장 건설에 한국 장비업체 참여), 바이오(아스트라제네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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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는 삼성병원 및 보건산업진흥원과 신약개발 공동연구)와 같은 첨단산업 분야

에서 양국 협력이 긴밀해지고 있어 고무적이라고 하고, 원전, 공급망 분야에서

도 양국 간 협력 가능성이 큰 만큼, 관련 분야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긴밀히 소

통해 나가자고 하였습니다.

  아울러, 양 정상은 북핵문제와 북한 인권 문제에 있어서도 지속 협력해 나가

기로 하였습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스웨덴의 NATO 가입 노력이 결실을 맺

게 되어 축하한다고 하고, 앞으로 이를 계기로 한국과 스웨덴의 정보, 사이버 

협력이 활발해지길 바란다고 하였습니다. 양 정상은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국제사회의 연대를 재확인하고 우크라이나의 조속한 평화와 일상 회복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인류 당면 과제의 솔루션 플랫폼을 지향하는 2030 부산세

계박람회의 비전을 설명하며 스웨덴 정부의 지지를 요청하였습니다. <끝>


